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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조합은 1월 6일(월), 11시 경기도 남양주 소재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에서 KT노동조합 창립 4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김인관 위원장을 비롯하여 8개 지방본부 위원장과 조합간부가 모인 이번 기념식은 시국을 고려해 내∙외빈 초청행사 대신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상징 이 된 전태일 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간부들의 결의를 다지는 순으로 진행했다.





김인관 위원장은 “우리는 현재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국가∙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한 뒤 “되돌아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시련과 도전을 거치며 발전해 왔으며 우리 노동조합도 같은 길을 걸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시간 탄압의 어둠을 뚫고 당당하게 싸웠던 선배 열사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KT노동조합이 조합원 곁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며 굳건하게 이어져 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인관 위원장은 계속해서 “국가적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의 복원력은 놀라운 역량을 지녔다”며 “지금의 갈등과 혼란도 머지 않아 진정되고, 이를 기회로 대한민국은 더 성숙한 사회, 더 나은 미래로 또 다시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관 위원장 “단결한다면 극복 못할 위기 없어, 조속한 현장안정과 조합원 결실 위해 새로운 각오로 전진하자”





지난 KT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요구받는 만큼 15대 집행부 2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각오도 이어졌다.





위원장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혼란과 우려를 풀어내고, 조직 안정화를 위해 신경 쓰고 챙겨야 할 과제로 인해 앞으로의 2년은 지난 1년 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현실을 직시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우리 특유의 저력을 바탕으로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결실을 안겨주는 한 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동조합을 탄탄한 기반 위에 바로 세워 나갈것” 이라고 다짐했다.











KT노동조합 창립 43주년 기념식�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집행부 2기 전열 재정비 및 각오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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